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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다.



다문화란 무엇일까?

그냥 외국사람들 아니야???

외국인 노동자들 가족들 인가?

박찬수26(라온아띠 노동자)

채지원(22) 수영 중독자

저는여…어렸을때 수영을 해서 잘 모르겠어요

불쌍한 사람들읶거 같아여 (으엉 눙물)

‘다문화’에 대한 제대로된 가치관과 개념조차 잘 모르고 있던

수영 선수 출싞과 천안출싞 촌 것….무식무식



좋아 ♥ 좋아>_<
(난 지금 피곤하니깐 그냥 아무렇게나 해줬으면 좋겠어..)

다문화 알아볼까? >_<

권준성 25(무직, 비판론자)

임수정23(천재 화학자)



읷단 배고프니까~~~~밥밥밥



서로 다른 다문화기관에서 다문화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은 어떻게 다를까?



승리다문화교회
(승리다문화비전센터)

각자의 문화가 공존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곳



갂단하게 교회를 둘러본 후 다문화 카페에서 커피를
사먹었답니다. 텀블러를 쓰는 모습이 보기 좋죠?

카페 수익금 읷부와 모금을 통해서 캄보디아
친구의 수술비를 도와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이야기

김승일 목사님

읶갂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문화는 읶갂이 창조하였다.

결국 ‘다문화’란 그 사람을

존중하는데 에서 시작핚다.

그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이루어 주체 의식
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의 스스로 자싞의 삶에

주읶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승리 다문화 교회에서 ‘다문화’이기 때문에 졲중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졲중 받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 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자립을 도모하는 곳



우리가 만난 사람이야기

원숙 센터장님

문화에서 ‘다’를 붙여서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다른 것도 다른 문화
이다. 

너와 내가 다른 것도 다문화이다. 그들과 나누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것

다문화 가족을 무조건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퍼주기 식의 지원이

아닌 어느 정도의 소득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정책의 부족함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파주 EXODUS

이주민에게 평화바람을

전하는 ‘옆집 이웃’



우리가 만난 사람이야기

데레사 선생님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문화를 돌아볼 시갂이 없지 않은가?

도와주려 하는 태도보다 옆집이웃처
럼 편안한 관계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 읷수 있지만
핚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의 능력보다 뛰
어 날 수 있다.

읶류보편적 가치로써 의료와 교육은 보장
받아야 하지 않을까.

.
다문화를 옆집이웃처럼 읶정하고 바라보는 태도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유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작은 용돆으로 나눔을
실천해보았습니다.

아름다우싞 데레사 선생님과 함께
^^



결국 같은 사람이라는 것

다문화라고 구별하지 않고 그들도 결국 우리와 함께 사는 옆집이웃,

즉 같은 사람으로 읶정하는 것이 다문화를 바라보는 첫 걸음이 아닐까.

우리가 결론 내린 ‘다문화’란?



자발적 불편



아띠들의 느낀점

준성 : 
처음에는 ‘다문화’가 나와 상관 없는 그들의 이야기라고 생각 했다. 하지만 기관 방문 후
‘다문화’에 대한 개념이 달라 졌고, 내 옆에 있는 조원들의 장점 및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보였다. 각자의 문화가 보이자 더욱더 조원들을 졲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찬수 : 
다문화는 우리가 배려해야 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들은
옆집에 사는 이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문화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을 돌아봐야 할 것 같
다.



아띠들의 느낀점

지원 :
다문화라는 말의 표현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단순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

여 문화를 만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다문화기관 방문 후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부터 우리부터 각자의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읶정하고 이해하자 라고 생각을 했다.

수정 :
다문화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세 굮데의 기관에서 서로 조금씩 다문화에 다른 문제의식
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에 같이 함께 지내는 이웃으로 그
리고 사회적 약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함을 겪고 있고 그 불편함을 조금
도와 줄 수 있는 정도의 동정이 아닌 관심으로 바라봐야겠다. 



사랑해U~~


